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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요인을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
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
해 대학생 344명의 자료를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화 경험 두 하위요인은 각 하위요인 모두 가족형태
와 출생순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경우, 부모화-불
공평은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불일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화-돌봄은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
였고, 자기불일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최종모형 매개분석 결과, 부모화 
경험 두 하위요인이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
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
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경험, 대인관계능력,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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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기(self)를 형성 및 발달시키고, 친밀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시킨다
(Sulivan, 1953). 특히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후의 심리적 상태 및 대인관계의 
질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
유에서 심리학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Parke et al., 2004), 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로 
부모화(parentification)가 있다. Boszormenyi-Nagy
와 Krasner(2013)에 따르면 부모화는 자녀가 어린
시기부터 부모나 가족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는 부
모-자녀 간 역할 전이로 정의된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문화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인 ‘효(孝)’를 중요하게 여겨 
자녀에게 가족 간의 일체감이나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동영 등, 2015). 이에 한국사회의 자
녀들은 부모화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화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부모화는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역할에 따른 구분(물리적, 
정서적, 불공평)으로, 물리적 부모화는 가사 일, 경
제적 책임을 맡는 등의 실질적 행동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의 정
서적 지지자가 되거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
는 정서적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공평
은 가족구성원 간의 돌봄 및 이해의 역할이 공평한
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 기준은 자녀의 돌봄 및 책
임의 정도, 지속성에 따른 구분(파괴적, 적응적, 비

부모화)으로, 파괴적 부모화는 자녀가 가족에게 과
도한 돌봄을 일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응적 부모화는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간이 일시적이고 가족 간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
으며 자녀의 조력이 인정받는 경우, 그리고 비부모
화는 부모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부모화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왔다. 예컨대, 부모화 경험을 한 자녀들은 우울, 
자기비난, 낮은 자아존중감, 불필요한 걱정, 신체
화를 경험하는 등 심리적 취약성을 지니게 되며
(Byng-Hall, 2002),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을 과하게 배려하거나 정서표현에 양가감정을 
느끼는 등(문비, 2006), 대인관계능력을 갖추는 것
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Boszomenyi-Nagy 등(2013)은 부모와 자녀 간
의 윤리적 맥락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만약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과도하
게 뒤바뀌게 된다면 이는 역기능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부모화 경험 자체를 병리적
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으며 기능적인 측면에도 관
심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석미정, 박승
민, 2019). 즉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려는 특징 
자체는 적응적인 행동이며(이경화, 장유진, 2019; 
Bowlby, 1973),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역할 전
이는 가족 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
는 부모-자녀 관계 발달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
(Hooper, 2007).

이처럼 부모화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뿐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하므로 부모화 경
험 자체를 병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신말숙, 
심혜원, 2017).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긍
정적인 측면을 제안하는데, 여러 영역 중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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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
다(Hooper et al., 2008; McMahon & Luthar, 
2007). 예컨대, 가족을 돌보는 행위가 과도하지 않
고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겪는 부모화 경험은 자
녀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타인을 돌보고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이는 자기효능감과 협동적 능
력,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Hooper et al., 2012; Kupermic & Jurkovic, 
2009, Tompkins, 2007).

이상에서 부모화 경험이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
로든 개인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모화 경험의 양상에 따라 대인
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며 관계를 유지하
는 능력으로(박선하, 유형근, 2018),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대인관계의 질이 개
인의 삶의 만족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04)는 측면에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Jurkovic 등(2001)은 자녀가 가족 내에서 
지각하는 공평성의 정도에 따라 부모화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Jurkovic 등 
(2005)은 부모화의 역할에 따른 구분(물리적, 정서
적, 불공평) 중 ‘불공평’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화 유형을 구분하는 두 기준(역할에 따른 구분, 
돌봄의 정도 및 지속성에 따른 구분)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모화 유형 
중에서 돌봄 분배의 불공평 수준이 높은 경우를 
‘부모화-불공평’으로, 그리고 불공평의 수준이 낮은 
물리적, 정서적 부모화를 ‘부모화-돌봄’으로 묶어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파괴적 부모화는 ‘부모화-불공평’ 

수준이 높은 유형, 적응적 부모화는 ‘부모화-불공
평’이 비교적 낮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과거의 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을 병리
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 또한 다수 보고되고 있다(Gladstone et 
al., 2011; Kupermic et al., 2013). 그러나 기존
의 선행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경험의 유/
무로만 접근하였으며, 입체적인 접근 방식의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Jurkovic 등(2005)이 제안한 기준을 바탕으로, 부
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불공평, 돌봄)으로 구분하
여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가족을 돌본다면 불공평감을 
느끼게 되고(Burton, 2007), 이는 파괴적인 양상의 
부모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자
녀는 불공평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유지라
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
를 억압한 채 부모의 기분을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이경화, 장유진, 2019). 그 과정에서 자
율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게 되고(Castro et al., 2004), 이로 인해 
자기개념 간 불일치가 유발될 수 있다.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으로(권석만, 1996), Higgins 
(1987)의 자기불일치이론에 따르면 자기(self)는 실
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로 구분되며, 
자기개념이 통합되지 않은 경우를 자기불일치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자기개념은 다차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self)에 내재된 자기표상
(self-representation)들의 괴리가 커질수록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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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김지은, 박준
호, 2018), 이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하지 못
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McCann & Higgins, 
2015). 예컨대, 자기불일치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회피성, 예민성, 수동성, 무력감 및 공격성 등
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개방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및 만족감과 같은 대인관계능력은 낮다는 결
과들이 이를 지지한다(김영수, 신희천, 2012; 정소
라, 장석진, 2017). 따라서 자기불일치는 대인관계
능력 형성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녀가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
이 과도하지 않다면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행동 자체는 적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Bowlby, 1973). 부모를 지지하고 돕는 경험은 본
질적으로 친사회적인 경험으로, 이 과정에서 자녀
들은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과 관련
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강선모, 2013; 
조은영, 2004). 특히 부모화된 자녀들은 타인의 욕
구를 알아차리는 것에 우수한 민감도를 지닐 수 있
으며, 이는 타인의 의도나 바람 등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 잘 발달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추
론하는 능력으로(강준, 2013), 상대방의 관점을 취
하고 행동을 예측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조수아, 장진이, 2019). 이
러한 능력이 대인관계능력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
(Chow et al., 2013; Rorgers, 2009). 또한 논리
적 순서상 공감의 두 측면(인지적, 정서적) 중 인지
적 요소가 선행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고(박성희, 
1996), 정서적 공감이 높은 집단 비해 인지적 공감

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내에서 문제를 느끼는 정
도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바(고문정, 
2006),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연구는 부모화를 경험한 개인이 그 
경험을 불공평하다고 지각하는가를 고려하여 ‘부모
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하위요인을 구분하
였으며, 그중에서도 ‘부모화-불공평’ 수준이 높은 
파괴적 부모화를 경험한 경우는 자기불일치가 높아
져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반대로 적응적인 부모화를 경험한 경우는 인지
적 공감이 높아져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와 달리 몇몇 선
행연구들에서 부모화 경험의 세 하위요인(물리적, 
정서적, 불공평)에 따라 자기불일치와의 관계가 상
이하게 보고된 바 있으며(공인원, 홍혜영, 2015), 
Jorkovic 등(2001)은 부모화된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어린 시기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수용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함을 언급
하기도 하였다. 즉 부모화 경험과 자기불일치, 인
지적 공감 간의 관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의 유
/무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경험의 양상에 따
른 차이가 구분되지 않아 초래된 현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모화 경험 양상에 따라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고 그 관계가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도 서로 다
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추론일 뿐 부모화 경험의 양상을 구분하여 각각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모형의 경로를 포
함하여 모든 변인 간 경로를 유의한 것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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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30 37.8
여자 214 62.2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287 83.4
한부모가족 39 11.3
확대가족 10 2.9

조부모가족 3 0.9
기타 5 1.5

출생순위

외동 30 8.7
첫째 160 46.5
중간 21 6.1
막내 133 38.7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44)

한 경쟁모형을 함께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경쟁모
형은 그림 1, 2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모화-불공평, 자기불일치, 대인
관계능력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부모화-돌봄, 자기불일치, 대인관
계능력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IRB승인(CUIRB-2018-0054)을 받은 
후, 대구 및 경북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였으며, 연구내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설문지에 기재하고 설문에 동의할 
경우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총 378명이 설문
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34명을 제
외한 344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부모화 경험
Jurkovic 등(1999)이 개발하고 조은영(2004)이 

번안한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 Adult, 
FR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와 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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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그리고 
불공평 각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의 경우 과거 부모화 경험을 묻는 문항만
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부모화의 역할
에 따른 구분(물리적, 정서적, 불공평) 중 ‘불공평’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화-불공평’을 개별 
요인으로 접근할 수 있음이 보고됨에 따라(강선모, 
2013; Jurkovic et al., 2001; Kupermic et al., 
2009),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구분
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부모화-불공평’은 가족구성원 간 돌봄 
분배의 불공평 수준이 높은 경우(문항 예시: 식구
들은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
고 ‘부모화-돌봄’은 가족구성원 간 상호호혜적인 
돌봄을 주고받는 경우(문항 예시: 나는 가족을 위
해 돈을 번 적이 있다, 내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
하는 것 같았다)를 의미한다. Jurkovic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4~.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62~.8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Schlein 등(1971)이 개발한 척도를 문선모(1980)

가 번안하고 박영호(2006)가 타당화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
소통, 개방성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4점 Likert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박영호(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자기불일치
Higgins 등(1986)이 제작한 자기질문지(Self- 

Questionaire)를 서수균(1996)이 보완하고 새롭게 
구성한 자기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2문
항의 형용사 쌍을 9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제적 자
기와 의무적 자기에 대해 평가하였다. 점수는 22문
항 각각의 문항별로 대응되는 차이 절대값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차이 값이 클수록 실제적 자
기와 의무적 자기 간 불일치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서수균(1996)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실제적 자기 .85, 의무적 자기 .92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실제적 자
기 .91, 의무적 자기 .92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
Davis(1987)의 이론에 근거하여, Reiners 등

(2011)이 개발한 척도(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QCAE)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강준(2013)의 한국판 인지-
정서 공감척도(K-QCA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QCAE의 총 31문항 중,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적 공
감의 하위요인은 조망 수용(타인의 관점 및 입장에 
대한 이해 능력)과 온라인 시뮬레이션(타인을 이해
하기 위해 스스로 상대방의 입장에 처했다고 상상
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있다. 강준(2013)의 연구에
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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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
계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변인과 인구통
계학적 변인의 평균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적합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꾸러미
(item parcel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을 구성하였고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최종 모형
의 각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위해 부트스트
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은 부모화-불공평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
면 r(344)=-.51, p<.01, 부모화-돌봄과는 정적 상
관이 있었다, r(344)=.20, p<.01. 인지적 공감 역
시 부모화-불공평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r(344)=-.39, p<.01, 부모화-돌봄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44)=.30, p<.01. 또한 자기불일치의 

경우, 부모화-불공평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r(344)=.40, p<.01, 부모화-돌봄과는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지 않았다, r(344)=-.09, ns.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인지적 공감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r(344)=.70, p<.01, 대인관계능력과 자기불일치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344)=-.57, p< 01. 한편, 
왜도의 첨도 값의 경우 Kline(2018) 제시한 기준인 
3과 10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 Jurkovic 등(2005)이 제안한 기준을 적
용하여,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
인(부모화-돌봄, 부모화-불공평)에서 연구대상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
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Scheffe의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 모두 성
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
형태와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화-불공평의 경우 가족형태가 한
부모가족일 때 F(4, 339)=2.61, p＜.05, 출생순위
는 첫째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3, 340)=2.87, p＜.05. 이와 다르게, 부모화-
돌봄은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일 때 F(4, 339)=2.73, 
p＜.05, 그리고 출생순위는 첫째일 경우 경험을 가
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340)=11.6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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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2-1 2-2 3 4 5
1. 부모화-불공평 1
2. 부모화-돌봄 .30** 1
2-1. 물리적 부모화 .11* .85** 1
2-2. 정서적 부모화 .40** .89** .50** 1
3. 대인관계능력 -.51** .20** .26** .10 1
4. 인지적 공감 -.39** .30** .29** .23** .70** 1
5. 자기불일치 .40** -.09 -.18** 0.1 -.57** -.51** 1

M 2.04 2.22 2.21 2.23 2.87 2.90 1.87
SD .57 .45 .48 .55 .46 .47 .99
왜도 .81 .29 -.01 .42 -.43 -.70 1.40
첨도 .59 -.28 -.38 -.19 1.19 1.80 3.20

*p<.05. **p<.01. ***p<.001.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                                                                                (N=344)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과 관련 변인들 간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
도는 χ2=164.85, df=67, CFI =.967, TLI=.955로 
나타나 .90보다 높으므로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
었다. 또한 SRMR은 .046로 나타나 양호 수준이라
고 평가되는 .05이하의 수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홍세희, 2000).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사이의 관계 및 잠재변인
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3 ~.92로 수용 가능했으며, 임계비
는 모두 기준 수치인 1.96보다 컸으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 <.001). 또한 모든 변인의 AVE값
이 Hair 등(1998)이 제시한 .5를 상회하였으며, 개

념신뢰도 값이 .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
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상관관계 
또한 Kline(2018)이 제시한 .90을 넘지 않았으므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및 적합도 검증결과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
화-불공평, 부모화-돌봄)이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인 매
개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모화 
경험과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간의 관계가 혼재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경로
를 포함한 모든 변인 간 경로를 유의한 것으로 가
정한 경쟁모형을 함께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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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χ2 df CFI TLI SRMR
CFA 모형적합도 164.85 67 .967 .955 .046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N=344)

χ2 df CFI TLI SRMR
연구모형 355.133 70 .904 .876 .156
경쟁모형 192.856 68 .944 .958 .054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N=344)

그림 4. 최종모형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 검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χ2=355.133, df=70, 
CFI=.904, TLI=.876, SRMR=.156, 경쟁모형의 적
합도는 χ2=192.856, df=68, CFI=.944, TLI=.958, 
SRMR=.054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CFI, TLI는 더 높고 SRMR는 더 낮아 경쟁모
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바,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최종모형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이어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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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부모화 불공평 → 자기불일치 → 대인관계능력 -.14 -.14**

(.220 ~ .096)

부모화 불공평 → 인지적공감 → 대인관계능력 -.14 -.29**

(-.461 ~ -.173)

부모화 돌  봄 → 자기불일치 → 대인관계능력 .05 .05**

(.028 ~ .089)

부모화 돌  봄 → 인지적공감 → 대인관계능력 .05 .19**

(.110 ~ .317)
*p<.05. **p<.01. ***p<.001.

표 5.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경로                                                                       (N=344)

부모화-불공평은 자기불일치에 정적 영향(β=.66, 
p<.01), 인지적 공감에 부적 영향(β=-.84, p<.01)
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화-돌봄은 인지적 공감에 
정적 영향(β=.71, p<.01), 자기불일치에 부적 영향
(β=-.31, p<.01)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부모화-불공평 및 부모화
-돌봄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
(phantom variable)을 생성한 후 10,000번의 부
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화-불공평이 대인관
계능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불일치(β=-.14, 
p<.01)와 인지적 공감(β=-.29, p<.01)의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돌봄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불일치(β
=.05, p<.01)와 인지적 공감(β=.19, p<.01)의 매개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 간 직․간접적인 효과 및 유의성은 표 5

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을 ‘부모화-불공평’과 ‘부
모화-돌봄’으로 구분하여,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
능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
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의 혼재된 결과를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부모화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가족형태, 출생
순위)에 따른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나 출생순위와 가족형태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
돌봄 모두 출생순위는 첫째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한
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가족형태의 경우 부모화-불
공평은 한부모가족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부모화-돌봄은 확대가족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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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 내에서 성장한 자녀
는 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한부모가족 내 자녀의 경우 부적응적인 부모
화 경험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화-불공평, 
부모화-돌봄)은 그 외 변인들과 서로 다른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이는 부모화 경험의 양상을 구분하
여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본 연구
의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부
모화-불공평과 대인관계능력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화-돌봄과 대인관계능력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모화-불공평과 인지적 공감
이 부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부모화-돌봄과 인지적 
공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화 경험과 
공감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강선모, 2015)를 지지
하는 결과로, 적응적인 부모화를 한 경우 타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인지적 공감능력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불일치의 
경우 부모화-불공평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
모화-돌봄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화 경험 자체가 자기불일치를 높이
는 요인이라기보다 하위요인 중 부적응적 부모화인 
부모화-불공평을 경험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불일치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화-불공평, 
부모화-돌봄)이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을 거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모화-불공평 및 부모화-돌봄
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의 완전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부모화 경험 자체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보다, 양상에 따라 인지적 요인의 발달을 
향상시키거나 저해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

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부모화-돌봄이 매개변
인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비해 부모화-불공평이 매개변인을 통해 대
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설명
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할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는 
영향력에 비해, 부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했을 때 
대인관계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욱 강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행연
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현상을 살펴본다면, 부모
화-돌봄에 비해 부모화-불공평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화 경험을 단일적인 개념으로 접
근한 기존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지되어 왔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부모화 경
험의 두 하위요인이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을 통
해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인 양상의 부모화를 
경험한 경우 자기개념 간 불일치가 높아지고, 상대
방의 생각과 느낌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이 저해됨에 따라 낮은 대
인관계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에 적응적인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는 타인의 입장
이나 감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스스로
에 대한 통합적인 지각을 지니게 됨에 따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건강한 자
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김지민, 현명호, 2017; 조은영, 2004)이 있는 
동시에, 반대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함께 보고되었다(문은미, 최명선, 
2008). 이러한 현상을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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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면, 부모화 경험의 양상에 따라 자기(self)를 
형성 및 발달시키는 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화 경험이 과중하고 불공평하다고 느
끼는가의 여부가 자기개념을 통합하는 데 많은 영
향을 미치는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화 경
험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
가 함께 보고되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되
지 않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부모화 경험
의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불공평, 돌
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능력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
계측면에 특정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녀가 가족 내
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이 공평하다고 지각하는
가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다른 영향을 미친
다는 입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부모화 경험에 대한 부정적 결과
와 긍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
계능력에 이르는 경로 사이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
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이를 통해 부모화 경험을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이 갖는 보편적인 
양육 신념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돌봄을 제공하
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를 초래하고 이러한 양육 가치관이 보편적인 
사회적 신념으로 확산됨에 따라 ‘헬리콥터 맘’, ‘캥
거루 맘’과 같은 신조어가 생기는 등의 역기능적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진 보편적인 양육 신념과 달
리, 자녀에게도 가족 내에서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
고 그에 대한 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대인관계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여된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더
불어 상호호혜적인 돌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돌봄의 하
위요인 중 물리적 부모화는 대인관계능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정서적 부모화는 대인관계능력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몇몇의 선행연구
들에서도 부모화-돌봄의 하위요인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
화-돌봄의 두 하위요인이 각각의 독립적인 변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각 하위요인 별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이 
부모화-돌봄과 부모화-불공평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질 뿐, 실제로
는 다양한 변인이 관여할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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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한 모형은 단순매개모형으로, 하나의 매
개변인이 아닌 다수의 매개변인으로 경로를 설명하
는 것이 더 적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과 더
불어 또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화를 두 하위요인으로 구
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한 개인이 여러 
양상을 함께 경험하는 복잡성과 질적 차이에 대해
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 부모화 경험과 
관련된 질적 연구의 축적과 함께, 부모화 경험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각도적인 해석
을 제공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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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parentification sub-factor (injustice, 
caretaking) on college student interpersonal ability (IA). Self-discrepancy (SD) and cognitive empathy 
(CE) were utilized as parameters to valid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Regar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th types of parentifiaction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 
type structure and birth order, respectively. Parentification-injusti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A and CE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D. In contrast to injustice, Parentification-caretak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A and CE but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ub-factor of parentification (injustice, caretaking) had a differential effect on IA by 
mediating SD and CE. Based on these find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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